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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수십

를쫓아가며위협운전을

하다가급기야는차를세워상대운전자의

멱살을잡은 30대남성이경찰서행

16일고흥경찰에따르면허모(36)씨

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고흥군 동강면

인근한천교차로부근에서남해고속도로

남순천 IC 하이패스차로앞까지 A(22)씨

의차량을 30가량쫓아가A씨의멱살을

잡고욕설을해상해를가한혐의

허씨는 A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

유로 30를 쫓아가면서 3차례나 차량을

가로막는방법으로보복운전을하기도했

는데 경찰은 허씨가난폭운전처벌조항

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12일) 전

에범죄를저질러면허정지나취소처분은

면했다고설명 고흥주각중기자 gjju@

경적울렸다며수십위협운전하고멱살잡이

아내와 부부싸움 뒤 죽어버리겠다고

고함친 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데리고 죽

음의 질주를 벌인 30대 가장이 경찰에 긴

급체포됐다

술을마시지도 약물에취해있지도않았

던이남성은신고를받고출동해길을막아

선 경찰차를 향해 운전대를 틀고 가속페달

을밟아고의로들이받고서검거된직후안

그래도부부싸움뒤화가났는데경찰이길

까지막아서자화가치솟았다고진술했다

15일 오후 7시47분께 순천시 황전면 금

평리용두마을입구인근왕복 2차선도로

에서 김모(35)씨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

이 구례경찰서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았

다 이 사고로 순찰차 안팎에서 대기하던

경찰관 2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아버지김씨의차량에타고있던9

살아들과 8살딸은다행히크게다치지는

않았다

김씨는앞서이날오후 7시께여수시미

평동처가에서부부싸움을한뒤 죽어버

리겠다며 아내에게 고함치고선 자녀를

차에태워길을나섰다 이후 소식을들은

김씨의아버지가 112에 아들놈이손주들

을데리고나갔는데큰사고라도날것같

다 어서찾아달라는취지의신고를접수

하면서경찰과김씨의추격전이시작됐다

김씨는이날화엄사 IC부근에서경찰에

목격됐지만사고지점까지 10여를경찰

차를따돌리고전력질주한것으로조사됐

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량에 어린 자

녀가 타고 있으니 안전하게 차량을 멈추

라고 40여 차례나 경고 방송했지만 김씨

는경찰을따돌리며질주하다가사고지점

인 용두마을 앞 도로에서 길을 막아선 경

찰차를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길을 막으면서도 애들

이 다칠까봐빠져나갈틈을일부러줬다

면서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아버지김씨는애들이다쳐도상관없는것

인지경찰차를향해일부러핸들을돌리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

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에 대해 공무집

행방해치상혐의등으로구속영장을신청

키로했다 순천김은종기자ejkim@

광주지역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피해아동의부모인것으로조사됐다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

호전문기관에따르면지난해지역내에서

접수된아동학대신고(384건) 중 모두 253

건이 아동학대로판정됐다 광주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난해 87건에 대해 고소고

발조치했다

아동학대가해자별로는친아버지가131

건으로절반이넘는 516%를차지했으며

이어친어머니 77건(304%) 의붓아버지 9

건(3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유치원 교

사나교직원에의한아동학대 5건(2%) 보

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도각각 5건에달했다

피해아동의 가정유형별로는 친부모가

정 106건(419%) 이혼으로 인한 편부 가

정 41건(1621%) 이혼으로인한편모가정

38건(15%) 등이었다재혼가정과미혼부

미혼모 가정도 각각 14건(55%)으로 파악

됐다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만 7

12세)이 86명(34%)으로가장많았으며중

학생(만 1215세) 63명(25%) 영유아(만

03세) 48명(19%) 미취학아동(만 46

세) 35명(14%) 고등학생(만 1617세) 21

명(8%) 순으로확인됐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별로는 신체

학대가절반에가까운 48%(179건)에달했

으며정서학대 36%(133건) 방임 11%(41

건) 성적 학대 46%(17건) 순으로 조사됐

다

부모를제외한신고자중에서는사회복

지관련 종사자 57건 교직원 45건 등이었

으며 피해아동 본인이 신고한 경우도 37

건에 달했고 이웃친구 25건 경찰 16건

형제자매 14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

건등이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

학대신고가접수되면조사를통해사안이

중대하다고판단되면고소고발과함께부

모로부터격리보호를하기도한다며 지

난해 모두 35명의 아동을 격리보호했다

고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자식이소유물인가비정한부모들

광주아동학대가해자 10명 중 8명이父母

초록우산어린이재단조사

초등생피해 34%로최다

광주지역아동학대실태조사

단위건(%)피해아동연령

만712세

86(34)

단위명(%)

만1215세

63(25)

만1617세

21(8)

아동학대가해자

친아버지

친어머니

의붓아버지

유치원교사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1(516)

77(304)

9(35%)

5(35%)

5(35%)

아동학대사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적학대

179(48)

133(36)

41(11)

17(46)

단위건(%)

만03세

48(19)

만46세

35(14)

<자료초록우산어린이재단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초등생자녀둘태우고죽음의질주벌인家長

부부싸움뒤순찰차들이받아

아이들무사경찰 2명 부상

광주시북구일곡동주민센터(동장이재인)직원들과새마을부녀회회원들이 16일주민센터회의실에서사랑의교복나눔행사때판

매할교복을학교별로분류하고있다 일곡동주민센터는 23일과 24일 나눔장터에서한점당 1000원에서 5000원에교복을판매해

마련한수익금을북구장학회에기탁할예정이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사랑의교복나눔행사준비마음도훈훈해집니다

광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땅 꺼짐 현

상(싱크홀)이발생했다

16일광주광산구와광주시소방본부등

에따르면이날새벽 4시28분께광주시광

산구 오선동 하남산담 7번로 삼성전자 광

주공장 후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가로 1

m 세로 1m깊이 12m규모의땅꺼짐현

상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나 차량 피해는

접수되지않았다광산구는도로에통제선

을설치하고긴급복구공사에들어갔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수관로 노후화로

연결 부위의 틈이 벌어져 물이 새고 있었

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날씨가 풀리고

많은비가내리면서약해진지반에하수관

에서물이새어나오면서흙이휩쓸려도로

가꺼진것같다고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이 지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의구속영장을기각했다

광주북부경찰은지난 11일 PC방흡연실

에서지인을폭행해중태에빠뜨린혐의(중

상해)로 김모(45)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

장을신청했지만기각됐다고16일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이필요하다는이유로법원이영장

을기각했다고설명했다

김씨는지난 9일새벽 2시30분께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PC방 흡연실에서 지인 A

(49)씨의 머리와얼굴을 수차례 폭행한혐

의를 받고 있다 30분 뒤 흡연실에서 나와

쓰러진A씨는뇌출혈증세를보여광주의

한대학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으나이날

현재까지의식이없는상태다 A씨의얼굴

에서는다수의폭행흔적이발견됐다

PC방 CCTV에는 30분 동안 김씨와 A

씨가흡연실에들어가고나오는장면이포

착됐지만다른사람의모습은찍히지않았

다

김씨는 경찰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전혀기억나지않다고진술하고있

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하남산단 7번로 12 깊이땅꺼져긴급보수PC방흡연실서지인폭행

중태빠뜨린 40대 영장기각


